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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 27회 수난시대

최근 세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굵직한 사건에 서울고 27회 동기 3명이 핵심 

인물로 올라 눈길을 끈다. 

바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가 그 주인공. 고교 동기동창인 이들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뉴스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경질된 유씨는 최근 낙마 배경을 놓고 청와대와 진

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유씨는 "아리랑TV 부사장 자리 등을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 등이 청탁했

다"며 " '안되는 일이다.  

이런 짓을 더는 하지 말든가 나를 자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연일 언론에 오르

내리고 있다.  

유씨는 청와대측에서 인사청탁을 거부하자 자신을 비리 혐의로 엮으려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구속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는 법조비리의 핵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 재직 때의 비리혐의로 구속된 전직 부장판사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조씨는 법조 브로커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차관, 조 전 부장판사와 함께 고교시절을 보낸 전용준 전 상무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연루돼 있다.  

전씨는 2004년 외환은행 매각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각자문사 

선정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월 말 징역 1년에 추징금 2

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매각자문사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도 전씨의 



 

서울고 27회 동기생이다.  

유 전 차관과 박순풍ㆍ전용준 씨는 모두 서울대 무역학과 75학번으로 고교는 물

론 대학 때도 같은 과에서 공부한 인연이 깊어 동기생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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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 등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
다.

회사소개 : 매일경제 | 매일경제TV | 매경인터넷 광고안내 | 구독신청 | 개인정보보호방침 | 이용약관 | 제휴문의

Copyright©  2006. 매경인터넷(주).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9층. 
매경인터넷은 회원의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공개, 유출을 하지 않으며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201-81-25980 / 통신판매업 신고 : 중구00083호 


